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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및 과제

김혜진 주무관 온라인자료과

2021년 국립중앙도서관은 1,300만 오프라인 장서를 달성하였다. 이는 1965년 

우리나라에서 납본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얻은 성과이다. 오프라인 자료 외에 온라인 

자료도 1,800만 건 이상(디지털화 자료 1,000만 건과 납본, 자체 수집, 기증으로 수집한 

온라인 자료 800여만 건) 소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온라인 자료 납본법이 시행된 

후 납본으로 수집된 온라인 자료는 생산된 전체 온라인 자료 중 3% 수준에 불과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21년 9월 온라인 자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온라인자료과를 신설하였다.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자료의 특성상 소멸하기 쉬운 온라인 자료를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최신 정보 기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였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온라인 자료 납본법 시행 5년이 되고 온라인자료과를 신설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 국립중앙도서관이 수행한 온라인 자료 납본 및 수집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온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향후 과제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키워드 온라인 자료, 납본, 수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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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온라인 자료의 수집

국립중앙도서관은 2004년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수집·보존 프로젝트인 오아시스(OASIS: 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사업1을 추진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 

보존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9년 3월 「도서관법」을 개정하면서 온라인 자료의 수집 및 보존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2011년 1월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를 제정·공포하면서 

온라인 자료 수집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6년 8월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온라인 자료 납본이 의무화되면서 소멸하기 쉬운 온라인 

자료를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 수집·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온라인 자료의 정의와 법적 근거

「도서관법」 제2조(정의)에서는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해서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되는 자료”라고 정의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0조(표 1 참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은 온라인 자료와 

공공간행물의 디지털 파일은 ‘납본’으로 수집하고 그 외 온라인 자료는 「도서관법」 제20조의2(표 1 

참조)에 따라 보존 가치가 높은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하고 있다. 

<표 1> 「도서관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멸하기 쉬운 인터넷 자원(웹사이트, 웹자료)을 수집·보존하는 웹아카이빙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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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納本)하는 도서관자료(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그리고 온라인 자료의 종류와 형태는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국립중앙 

도서관 고시 제2011-1호)에서 <표 3>과 같이 지정하고 있다.

<표 3>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1. 웹사이트

2. 웹자료

1) 문자자료(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등)

2) 음성·음향자료(음악자료, 음성자료, 음향자료 등)

3) 영상자료(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

4) 이미지자료(사진, 회화 등)

Ⅱ.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 현황 

1. 온라인 자료 납본대상 및 방법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은 온라인 자료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디지털 파일을 납본 수집한다. 구체적인 납본대상과 납본 방법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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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납본대상 및 방법 

구 분 내  용

대상자료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자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디지털 파일(공공간행물, 학위논문 디지털 파일)

납본 의무자
•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국내에서 발행·제작한 개인 또는 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납본 부수
• 국제표준자료번호 받은 온라인 자료: 2부

• 공공간행물 디지털 파일: 3부

납본 방법

• 국립중앙도서관 ISBN·ISSN·납본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 자료의 서지정보와 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

•  자료의 서지정보와 파일이 있는 인터넷상 위치(URL 등)를 국립중앙도서관에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

납본 보상 판매용 자료로서 열람용 납본 부수에 대해 정가 보상

제출 기한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림 1] ‘국립중앙도서관 ISBN·ISSN·납본시스템’ 온라인 자료 납본 등록

*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ISSN·납본시스템(http://nl.go.kr/seoji)(검색일: 2022. 5. 9.)

http://nl.go.kr/seo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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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자료 납본 현황 

납본으로 수집한 온라인 자료는 ISBN을 받은 전자책, ISSN을 받은 전자저널(학술지),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 디지털 파일 등으로 나뉘며, 음성 파일 형태의 오디오북도 ISBN을 받은 자료에 한해 시범적으로 

납본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온라인 자료의 납본 현황을 자료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연도별 온라인 자료 납본 현황 

(단위: 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자책 16,785 16,998 17,001 22,598 23,406

전자저널 5,190 5,285 11,174 132,308 64,025

공공간행물 11,525 24,303 36,635 27,162 27,019

학위논문 34,679 36,103 40,149 35,434 32,883

음성음향 3,013 4,775 6,143 5,207 4,455

계 71,192 87,464 111,102 222,709 151,788

* 2020년 전자저널 납본 건수: 소급자료의 일괄 납본 포함.

3. 활용과 제한점

납본된 온라인 자료는 원칙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열람용 

1부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라 동시접속자 1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저장이나 

복사(인쇄), 화면 캡처 등이 불가능하고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가 

적용된 납본 전용 뷰어로만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 외부에서 이용하도록 이용 동의를 받은 공공간행물이나 학위논문 등은 어디서든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 허락 범위에 따라 인쇄를 하거나 저장을 할 

수도 있다. 이뿐 아니라 수집된 온라인 자료는 방화벽과 최신 보안 시스템이 설치된 환경에서 보존용 파일 

접근 제한, 자료관리시스템 접속 기록 관리 등 여러 보안 방법으로 관리·보존된다.

2016년 8월 처음 온라인 자료 납본법이 시행된 후 전자책은 1,818건을 수집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1965년 3월 납본법이 시행되고 50여 년이 지나 제도적으로 안정된 오프라인 



06

Vol. 11   2022

자료에 비해 온라인 자료의 납본은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출판사나 제작사, 공공기관, 학회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료 납본제도를 홍보하고 실무 담당자 교육을 하는 등 온라인 자료 납본제도가 

정착되도록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Ⅲ.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 외 수집 현황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방법 이외에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보존 가치가 높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기적으로 수집하거나 ‘온라인 자료 선정 전문가 그룹’에서 수집대상을 선정해 

수집하기도 한다. 또한 대한민국 웹사이트는 오아시스(OASIS) 사업을 활용해 웹수집기로 자동 수집하며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는 해당 자료가 있는 누리집에 들어가 직접 수집하거나 오프라인 자료와 마찬가지로 

기증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연도별 온라인 자료 ‘납본’ 외 수집 현황 

(단위: 건, 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자책 21,283 24,280 55,227 21,358

전자저널 45,955 49,832 98,823 72,895

음성음향 19,791 17,838 27,653 25,348

영상 5,986 6,093 11,236 9,205

이미지 - - 23,840 19

웹사이트 220,247 195,372 133,354 128,438

장애인 대체자료 36,523 16,030 - 7,068

계 349,785 309,445 350,133 26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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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온라인 자료는 저작권이나 이용 서비스 허락 범위에 따라 공개범위가 결정되어 국립중앙도서관 

관내는 물론 외부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허락된 이용범위에 따라 열람만 할 수 있거나 인쇄 또는 저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비공개 자료도 수집해 보존한다. 

Ⅳ. 온라인 자료 수집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1. 한계와 고민 사항

최근 전자책 출판시장이 커지면서 전자책이 엄청나게 출판되고 있지만, 정확히 얼마나 많이 출판되는지 

파악할 통계자료가 없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전자책을 발간하려고 신청한 ISBN 발급 자료를 기준으로 

수집하지만 이 또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ISBN을 신청할 때는 미리보기, 체험판, 연재 중인 자료 등 

납본 제외 대상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실제 출판이나 유통으로 이어지지 않는 자료도 많아서 정확한 수집 

기준을 잡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을 만한 전자책 출판 통계를 근거로 온라인 자료의 

수집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 등을 모색하여 좀더 체계적으로 수집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판단체, 유관기관 등이 함께 전자출판물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해서 배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 기술 환경이 발전하면서 출판 생태계도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따라 점점 변화하고 있다. 과거 

텍스트 중심의 ‘책’에서 벗어나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출판되고, 더 나아가 게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의 디지털 콘텐츠 등 새로운 유형의 자료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떤 자료들을 수집해서 보존할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 등 온라인 

자료의 수집대상과 범위, 이용 서비스에 대한 고민도 점점 커지고 있다. 앞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도서관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온라인 콘텐츠를 수집·보존하려면 제도적·기술적·인적 제한을 

해결하는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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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과제와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납본제도가 시행된 지 5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종이책은 출판하면 ‘납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았다. 그러나 온라인 자료는 납본법이 시행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더라도 납본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출판사나 출판 전문단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출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납본제도가 좀 더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려면 관련 법이나 제도의 개선, 출판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ISBN 발급 자료의 유형, 실제 출판 유통 여부 등 전자책 출판 현황뿐만 아니라 새롭게 나타나는 

디지털 콘텐츠의 유형, 제작, 소비 추세까지도 조사 연구해서 온라인 자료의 수집·보존·이용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 전략도 세워야 한다. 

온라인 자료는 빨리 생산하는 만큼 빠르게 소비되고 소멸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더 늦기 전에 순식간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소중한 온라인 자원을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 

수집·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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